
두달 남은 달력 

 

얼마 전 방문하여 설교로 섬겼던 이강천 목사님, 금주 토요일 (한국일시 6일, 오후 2시)

에 새한교회에서 위임감사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교우들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서 

축하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라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립 50

년을 훌쩍 넘은 전통 교회에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처럼‘가서 죽으라’는 말

만 빼고 무슨 말씀이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위임식에 어느 목사님이 헌법주해

를 선물로 주시며 이렇게 격려를 남기셨습니다.“목사님, 지혜와 용기와 사랑이 목사님 목

회 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슬그머니 맞이한 2021년, 두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활기차게 도약할 수 있기

를 기대하며 남은 몇가지 교회 일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11월 둘째주에 청지

기 임명을, 작년 연말에 꿈도 꾸지 못했던 성탄절 전교인 찬양노방전도를 12월 둘째주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 성탄절 25일에는 따로 예배가 없고, 24일 밤 성탄전야예배를 드리려

고 합니다. 작년 온라인으로만 드렸던 송구영신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

던 성찬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광고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편지를 광고나 설교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가끔 이런 기능을 감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표어와 관련하여 올해 사도행전을 설교하였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 일

정 세번으로 일단락하려구요. 숨가쁘셨겠지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후 시작되는 대강절에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예수는 누구신가”를 질문하는 요한복음의 

창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창문너머 펼쳐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생애와 사랑의 

섬김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성탄절이 되길 기대합니다. 벌써 새 달력이 여러분을 기다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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